
통일신문

‘개성공단 재개 촉구’ 민간 주도 협력기구 출범 전망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남북 양측에 촉구하기 위한 민간 주도 협력기구 ‘개성공단 재

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준비위원회를 열어 정·관계, 기업, 시

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함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이끌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민간 주도 협력기구다. 연대회의의 상임대표로는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추대했다.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출범식을 준비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경기도가 주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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